
(서울사무소)

결  정  문

사건번호: KR-0600011

신청인: 매경인터넷주식회사

피신청인 : 이원모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매경인터넷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30-1

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9-6 융전빌딩 3층

피신청인: 이원모(m@sters), 대한민국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외방3리 76

분쟁도메인이름은 “maekyung.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식회사 사

이덴터티(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26 성문빌딩 6층)에 등록

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06년 10월 2일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

무소(이하 “센터”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도메인이름

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06년 10월 11일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6년 10월 11일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

을 확인해주었다.

2006년 10월 12일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

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 (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06년 10월 12일 센터는 “신청서 전송 표지”를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등기우편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

으나 수취인 미거주 사유로 2006년 10월 24일 센터로 반송되었다. 센터는 2006

년 10월 24일 피신청인에게 절차개시 통지를 하여 답변서의 제출기한이 2006

년 11월 13일임을 통지하였다.

피신청인은 2006년 11월 14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06년 11월 15일 센터는 이 사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1인 조정부 구성을 위

해 황보영 조정인에게 선임 확인 요청을 하였고 2006년 11월 16일 조정인으로

부터 양당사자로부터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받았다. 이에 센터는 

2006년 11월 20일 조정부 구성예정 통지를 하였고 양당사자로부터 조정부구성

에 대한 이의제기기간동안 이의제기가 없었다. 2006년 11월 27일 센터는 절차

규칙 제7조에 따라 적법하게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이하 “매일경제신문사”라 함)의 자회

사로서 신문 및 방송의 컨텐츠를 인터넷 미디어로 통합하여 전달하는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매일경제신문사를 주축으로 그 계열사 및 자회사로 구성

된 회사의 그룹인 소위 “매경그룹”내에서 매경그룹의 컨텐츠 및 도메인이름

을 관리해오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주요 경제신문의 하

나로서 독자들에게 널리 읽혀지고 있으며 또한 매일경제신문사는 이외에도, 

주간지인 “주간매경”의 발행, 생활정보지인 “CityLife”의 발행, “세계지

식포럼”의 개최, “매경광고대상”의 발굴 및 수여 등 다양한 기업 및 사회활

동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매경”이라는 상표 

및 명칭은 매일경제신문사 혹은 매일경제신문을 지칭하는 약칭으로 널리 알려

져있다. 매일경제신문사는 “매경” 및 이를 포함하는 다양한 상표를 등록하

여 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은 2005년 11월 11일 등록되었으며 이는 19세 미만의 청소년

들이 볼 수 없는 성인사이트의 운영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본건에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 및 서비스표와 극히 유사하다.

(2) 피신청인은 분쟁대상 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

지고 있지 아니하다.

(3) 피신청인은 저명한 경제신문인 “매경”, 그리고 그 운영주체인 

매일경제신문사가 그 사업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영업상의 신용에 편승

하거나 “매경”의 명칭을 이용하여 고객을 부당 유인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대상 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한 바 없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

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

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A. 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신청인이 본건 신청의 전제로 삼고 있는 매일경제신문사의 상표는 

“매경”으로서 이는 매일경제신문사의 상표일뿐 아니라 매일경제신문

사 혹은 동 회사가 발행하는 신문을 뜻하는 약칭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이는 영문으로는 “maekyung”으로 표현된다. 분쟁도메인이름은 

기술적 표기부분인 “.com”을 제외하면 영문 “maekyung”으로 구성되

어 있는바, 이는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그 호칭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한

국어의 일반적인 영문표기법에 따라 등록상표를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그 표기와도 동일하다.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과 신청인의 상표는 혼

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답변을 제출한 바 없으며 기타 피신청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자료 혹은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바, 따라

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혹은 정당한 이익을 가지

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의 상표 및 약칭인 “매경”이 한국내에서 널리 알려져있다는 

사실 및 분쟁도메인이름이 성인사이트의 운영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는 피신청인이 성인사이트의 운영목적으로 분

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은 결국 신청인의 상표가 가지는 

저명성을 이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운

영하는 사이트로 유도하기위한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정

위에서 검토한 바에 따라,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

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본건 분쟁 도메인이름인 <maekyung.com>

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황 보 영

1인 조정부

결정일:  2006년 12월 7일


